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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으로 북극해 얼음판 읽는 법
극지연, 여름철 북극해빙 두께 추정법 개발…“북극발 기후변화 예측에 활용 기대”

 

□ 지구의 기온을 조절하는 북극해 얼음판의 변화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극지연구소 (소장 강성호)는 기존 방법 대비 오차를 최대 

60% 줄인 여름철 북극 해빙 두께 추정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북극 해빙 (바다 얼음)은 태양빛을 반사해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기후변화 예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대 면적이 1천5백만 km2 정도로 

거대해 인공위성 등 원격탐사기법이 주로 사용되는데, 수십~수백 km 

상공에서 탐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두께 관측이 쉽지 않다.

□ 또한, 북극 해빙은 계절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는 특징이 있는데, 

특히 면적이 최소가 되는 여름철의 변화량이 커서 관측과 예측이 쉽지 않다.

□ 극지연구소 김현철 박사 연구팀은 서울대학교, 미국 국제북극연구센터

(IARC)와 함께 현장관측자료와 원격탐사자료를 비교해 해빙 두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작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에 없던 ‘여름철 북극

해빙 두께 추정법’을 최초로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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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빙 표면이 녹거나 패여서 생성된 물 웅덩이는 상대적으로 어두워 더 

많은 빛을 흡수하게 되고, 해당 지점과 주변을 더 빠르게 녹이면서 해빙 

두께가 얇아지는 양의 피드백 현상*이 나타난다. 원격탐사자료 분석 결과, 

이같은 해빙 표면의 현상은 인공위성에서 밝기 차이로 식별할 수 있었다.

   * 양의 피드백 현상은 양성 피드백 또는 양의 되먹임 현상이라 불리며, 특정 현상의 

결과물이 그 원인을 다시 강화시켜 더 큰 결과를 불러오는 현상을 말한다.

□ 연구팀은 빠르게 변하는 여름철 해빙 변화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능동 마이크로파 대신 수동 마이크로파를 분석에 사용했다. 관측 간격을 

보름에서 하루로 당기고 공간해상도를 2배 이상 높이면서 두께 추정값의 

오차는 최대 60% 줄었다.

□ 이번 연구는 원격탐사분야 최고 저널인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에 

게재되었다.

□ 김현철 극지연구소 원격탐사빙권정보센터장은 “이전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2030년대 어느 여름날, 우리는 얼음이 없는 북극 바다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번에 찾은 북극해빙 두께 추정법이 인류가 북극의 변화를 예측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붙임1. 새로 개발한 ‘여름철 북극 해빙 두께 추정법’과 기존 방법 비교

※ DOI : 10.1016/j.rse.2023.11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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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1  새로 개발한 ‘여름철 북극 해빙 두께 추정법’과 기존 방법 비교

위 4개의 표는 기존 능동 마이크로파 방식(붉은 십자)과 이번에 개발된 수동 마이크로파 

방식(검은 원)을 비교한 자료이다. 선행연구에서 수집한 다양한 현장관측 자료에 두 가지 

방식을 적용한 결과, 모든 부문에서 이번에 개발된 방식(검은 원)이 더 낮은 오차수준과 

적은 편차를 보였다.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더 높은 정확도를 보임)


